
October 2021  www.yonhapimazine.com  I  121  120  I   

빨간 숯불이 타는 화로 위에서 은어(銀魚)가 익어간다. 바싹하게 익은 껍질과 함께 맛본 
은어의 속살은 고소함 그 자체다. 누가 가을을 전어의 계절이라 했던가. 살이 오동통하게 
붙은 은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지….

글 · 사진 성연재 기자

음식기행



www.yonhapimazine.com  I  123  122  I   

은어, 옛날부터 귀한 민물 생선
지인이 낚시를 통해 갓 잡아 온 은어가 있다길래 요리

를 부탁했다. 경기도 화성의 한 캠핑장에서 경기대학교 

레저스포츠학과 김욱 교수를 만났다. 그는 저 멀리 경

남 산청의 경호강에서 은어 낚시를 막 마치고 돌아온 

참이었다. 매번 그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은어 요리

가 신기해 보여 부탁했더니 마침내 승낙했다. 

민물고기인 은어는 예전부터 귀한 물고기였다. 조선왕

조실록에는 은어에 대한 기록이 모두 8건이 나온다. 연

산군일기 56권에 보면 연산 10년에 ‘은어(銀魚)를 볕에 

말려 봉해 올리라 하였다’는 대목이 나온다. 은어는 임

금에게 비칠 만큼 귀한 물고기였다. 그렇지만 당시에는 

요즘처럼 신선하게 보관해 한양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

능했다. 그래서 볕에 말리는 방식으로 보관했다.

김 교수는 기묘하게 생긴 화로를 하나 챙겨 왔다. 세숫

대야 모습의 도자기 화로였는데, 가장자리에는 꼬치를 

꽂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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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숯으로 굽는 은어
이런 장비를 챙겨온 것은 오로지 은어의 맛을 느껴보

고자 했기 때문이었다. 김 교수는 캠핑장 구석에 조용

한 장소를 찾아 화로에 불을 붙였다. 깊어가는 가을이

라 토치로 불을 붙이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다. 숯에 

불이 잘 붙지 않으면 주위의 낙엽을 끌어모아 쌓은 뒤 

그 위에 숯을 올리면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.

낙엽 타는 향과 함께 이윽고 참숯에 불이 붙자, 김 교수

는 미리 배를 가른 은어에 왕소금을 흩뿌렸다. 그리고

는 조심스레 꼬치에 꿰었다. 몇 분 지나자 은어에서 떨

어진 기름은 그릴 아래로 사라졌고 지글지글 은어가 

익기 시작했다. 은어 속살을 집어내 손가락을 후후 불

어가며 맛보기 시작했다.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

다. ‘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’는 말

이 있을 만큼 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런데 은

어구이를 먹어보니 가을 전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

도로 고소했다.

김 교수는 은어가 물속의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비

린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. 수질이 깨끗한 곳에서 

잡힌 은어일수록 먹을 때 수박 향이 난다. 은어가 먹은 

신선한 이끼 덕분이다. 그래서 낚시인들은 은어를 먹을 

때는 수박 향이 난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. 김 교수는 제

대로 된 은어 요리를 위해서는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

하지 않는다고 했다. 은어를 잡은 뒤 하루 정도 살려 해

감을 시킨다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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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참숯에 불을 붙이는 장면 
2 은어 요리를 준비한 

김욱 교수 
3 꼬치에 은어를 꿰는 모습

4 잘 구워진 은어 속살 
5 완성된 은어밥 

빠질 수 없는 은어밥
귀한 은어를 맛본 뒤 이제는 은어밥을 맛볼 차례다. 압력밥솥에 씻은 쌀을 

넣고 그 위에 숯불에 바싹 구운 은어 4마리를 얹었다. 가스버너 위에서 수

증기 소리를 내면서 은어밥이 익어간다. 20여 분 기다렸을까. 이윽고 은어 

밥이 다 됐다. 은어밥은 다 된 밥과 은어를 주걱으로 짓이긴 뒤 양념장으

로 비벼 먹는다. 쪽파와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얹어 먹으니 고소한 

은어 속살과 갓 지은 밥이 잘 어울렸다. 여기에 기름기 자르르한 김으로 

싸 먹으니 고소함이 더했다. 순식간에 한 그릇 후딱 비우고 남은 누룽지라

도 더 먹을 심산으로 압력밥솥을 봤으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.

시중의 그 어떤 식당에서 은어밥을 메뉴로 내놓는 곳을 보지 못했다. 참으

로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느낌이다. 연산군은 과연 이런 은어의 속살 맛을 

봤을까? 오늘만큼은 연산군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다. 


